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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연도별 회사채 발행, 상환 및 순발행 추이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a) ABS(b)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3년 66.0 53.8 12.2 21.4 14.7 6.7

’14년 57.9 59.3 △1.4 21.0 20.2 0.8

’15년 58.2 56.0 2.2 24.4 23.0 1.4

’16년 50.3 52.7 △2.4 22.2 21.1 1.1

’17년 64.1 54.4 9.7 22.8 22.6 0.2

’18년 79.3 60.6 18.7 25.4 23.1 2.3

’19년 91.8 55.5 36.3 26.0 22.2 3.8

’20.1~11월 93.6 59.9 33.7 27.0 20.6 6.4

　
특수채(c) 계(a+b+c)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3년 37.2 22.5 14.7 124.6 91.0 33.6

’14년 28.6 27.8 0.8 107.5 107.3 0.2

’15년 23.6 26.5 △2.9 106.2 105.5 0.7

’16년 18.0 28.8 △10.8 90.5 102.6 △12.1

’17년 22.8 28.7 △5.9 109.7 105.7 4.0

’18년 24.1 31.1 △7.0 128.8 114.8 14.0

’19년 30.4 27.2 3.2 148.2 104.9 43.3

’20.1~11월 35.6 25.8 9.8 156.2 106.3 49.9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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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지털뉴딜과 클라우드

Ⅱ. 국내외 클라우드 산업 동향

Ⅲ. 향후 전망

IT 자원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기 시작한 클라우드는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로 부상하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을 재조명하였고, 디지털뉴딜의 

주요 과제인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등의 구현에 클라우드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24년까지 매년 1�.1%의 성장세가 예상되며 美 AWS를 

주축으로 MS, Google 등이 시장을 과점 중이다. 국내 시장도 ’24년까지 매년  

18.4%의 고성장세가 예상되나 AWS 등 해외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클라우드 사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특히 금융업·제조업이 저조하며, 대기업-중소·중견기업간 격차가 커 클라우드 

수요기반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은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클라우드 기술력은 미국의 84%로 유럽, 중국 등

주요 비교 대상국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환 속에서, 향후 국내에서도 디지털뉴딜 등 정책적인 

움직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 확산이 주요 산업의 클라우드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주요 클라우드기업

들이 모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경쟁구도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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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지털뉴딜과 클라우드

 1. 클라우드 개요

❑ (개념 및 등장배경) 클라우드는 IT 자원의 효율화는 물론 인공지능·빅데이터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

❍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통신망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 세계 1위 클라우드기업 AWS(Amazon Web Services)는 클라우드를 데이터 

저장공간, 응용프로그램 및 기타 IT 자원, 연산기능 등을 필요에 따라 활용

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정의

❍ 유휴 IT 자원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향상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

- ’96년 클라우드라는 용어가 최초 등장한 후, ’�6년 아마존의 가상 저장공간 

서비스 출시로 본격적 클라우드 시대 개막

- 개별 서버의 사용률은 통상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사용 IT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률 향상 가능

❍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기초 

인프라로 클라우드 부각

-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이나 인공지능의 개발을 위해 방대한 IT 자원을 

개별기업들이 별도로 보유하는 것은 비현실적

-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를 통해 4차 산업

혁명 실현을 위한 대규모 IT 자원을 저렴하게 활용 가능

 ❑ (특징)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 가능

❍ 클라우드는 시간, 장소, 접속기기 등에 따른 사용제약이 없고 급격한 이용량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인터넷이 연결되면 PC뿐 아니라 모바일기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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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만 사용 후 비용 부담

- 사용량 기반의 과금체계로 서버 구축 및 관리비용 절감뿐 아니라 보다 핵심

적인 업무에 조직역량 집중 가능

 ❑ (종류) 클라우드 구축 유형에 따라 공용, 사설, 하이브리드, 멀티 등으로 구분

하며, 서비스 제공범위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

❍ 클라우드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공용(Public), 사설(P	iHaJ4),

하이브리드(K�b	i�), 멀티(0ulJi) 등으로 구분

〈표 1〉                     클라우드의 구축 유형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공용 클라우드
(Public Cloud)

전담 사업자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IT 자원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AWS, MS가 대표 기업

사설 클라우드
(Private Cloud)

개별 기업이 자체 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Hybrid Cloud)

공용과 사설 클라우드를 결합한 형태로
기업의 핵심 시스템은 내부에 두고 외부 클라우드를 활용

멀티 클라우드
(Multi Cloud)

두 개 이상의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 활용

자료 : Microsoft

❍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범위에 따라 IaaS, PaaS, SaaS로 구분

〈표 2〉                 클라우드의 서비스 제공범위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메모리, 중앙처리장치(CPU) 등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

PaaS
(Platform as a Service)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데이터 분석 도구까지 제공

SaaS
(Software as a Service)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뿐만 아니라
응용프로그램까지 제공

자료 :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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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디지털뉴딜에서 클라우드의 역할

 ❑ 한국판 디지털뉴딜의 핵심과제인 데이터댐 등의 구현에 클라우드는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 수행

❍ 최근 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 전략 및 과제(’20.7월~

한국판 디지털뉴딜, ’19.12월~ AI 국가전략, ’19.12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들은 모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추진 중

❍ 특히 디지털뉴딜의 4대 분야 중 하나인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에 클라우드는 필수적

〈그림 1〉              디지털뉴딜의 주요 과제와 클라우드의 역할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20.6),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뉴딜 종합계획(’20.7)

❍ 클라우드는 국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커 한국판 뉴딜의 취지에 부합

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할 필요

- 클라우드는 ’19~’23년 누적 기준으로 450억달러의 GDP, 1.5만명의 직접고용

(간접고용은 3.5만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

· 연간 GDP로 환산 시 국내 총 GDP의 0.6%에 해당(전자 산업의 약 10%)

〈표 3〉  클라우드의 국내 GDP 기여효과 추정 〈표 4〉 클라우드의 국내 고용 기여효과 추정

구분 효과(억달러)
클라우드기업 및

파트너기업의 직접 기여효과
70

클라우드 이용자의 직접 기여효과 120
공급망에 대한 간접 기여효과 160
그 외 직간접 경제유발 효과 100

구분 효과(명)

직접 
고용

클라우드기업 및 파트너기업 4,000
디지털 분야 기업 9,000

비디지털 분야 기업 2,000
간접 
고용

디지털 직종 8,000
非디지털 직종 7,000

주   : ’19~’23년 누적 기준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19.10)

주   : ’19~’23년 누적 기준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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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코로나19는 클라우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로 작용

하여 디지털뉴딜의 중요성을 환기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역학조사, 질병정보 공시, 온라인교육 등으로 인한 데이터 폭주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로 클라우드를 이용     

-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속하게 개발 및 제공

(코로나맵 : 확진자 동선정보 제공, 마스크앱 : 마스크 재고 조회서비스 등)

· 마스크앱은 기업의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과 정부의 마스크 유통정보 공개 

등 민간협력 논의 4일 만에 서비스 개시(�20.3.10)

❍ 기업 위기 및 업무환경 변화 대응 수단으로 클라우드 적극 활용

-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비접촉 상황에도 지속가능한 업무환경 마련을 

위한 원격서비스는 대부분 클라우드에 기반

· 국내 화상회의 업체 알서포트의 ‘20.4월 서비스 사용량은 ‘20.1월의 34배

〈참고 1〉              클라우드 기반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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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클라우드 산업 동향

 1. 국내외 클라우드 관련 정책 동향

 ❑ (해외) 각국은 데이터경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클라우드에 투자 

❍ 최근 미국, 유럽 등 선도국은 그간의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자국의 

데이터 시장 보호 정책을 병행하는 움직임

〈표 5〉                      주요국의 클라우드 관련 정책

국가 연도 정책명 주요 내용

’13
Cloud
First

-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선제도입 명시(연간 5.3억달러 예산 
투입 및 7개 부처에 101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 정부의 클라우드 전용 조달사이트 운영

’18
Cloud 
Smart 

Strategy

- 클라우드 확산에 장애가 되는 기존 보안규정 완화
- ’21년 연방정부 IT 예산 총 33억달러 중 19억달러를 클라

우드에 투자

’16
European 

Cloud 
Initiative

- 기존 소프트웨어 연구인프라를 활용해 유럽 전 분야의 
데이터를 저장·공유·재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20년까지 5년간 67억유로 투자)

’20
European 
Strategy 
for Data

- 유럽을 단일 데이터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를 
상호 연결하는 프로젝트 추진

-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에 40억~60억유로 투자(~’22), EU 
클라우드 룰북 제작 및 EU 클라우드 서비스마켓 출시

’19 GAIA-X
- 유럽의 클라우드기업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클라우드간 연결 인터
페이스, 데이터 표준화, 기술기준 제공 등)

’13
Cloud 
First 

Policy

- 공공 IT 인프라 구축 시에 클라우드 도입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G-Cloud 전략’ 수립

- 4천여개 기업으로부터 3만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도입, 기관당 최대 50% 비용 절감

’17
Public 
Cloud 
First

- 민간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8
클라우드 
발전 3년 
행동계획

- 기술력 강화, 산업발전, 응용촉진 등 클라우드 활성화
- 자동차, 철강 등 국가 핵심 제조업의 협회·단체들과 클라

우드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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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15.3)으로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19.1)으로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 저변 확대
 

❍ 정부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5.3)에서 클라

우드 산업기반 조성,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를 명문화

- 매 3년마다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하도록 규정

- 1차 기본계획(’16�’1�)은 산업육성 기반 조성, 2차 기본계획(’1��’21)은 산업·

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활성화에 초점

❍ ’20.6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수립

- 동 발전전략은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여,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전환,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및 이용

기업 대상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그림 2〉       관계부처 합동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20.6)의 주요 정책과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6)

- 특히, 동 발전전략의 주요 과제들은 ’20.�월 발표된 디지털뉴딜의 주요 내용 

중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환·연계와도 연계

· 공공부문 업무 중 대국민 정보공개 등 IT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이 우선시 

되는 분야는 민간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보안이 중요한 공공행정 분야는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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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연결하는 프로젝트 추진

-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에 40억~60억유로 투자(~’22), EU 
클라우드 룰북 제작 및 EU 클라우드 서비스마켓 출시

’19 GAIA-X
- 유럽의 클라우드기업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추진(클라우드간 연결 인터
페이스, 데이터 표준화, 기술기준 제공 등)

’13
Cloud 
First 

Policy

- 공공 IT 인프라 구축 시에 클라우드 도입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G-Cloud 전략’ 수립

- 4천여개 기업으로부터 3만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도입, 기관당 최대 50% 비용 절감

’17
Public 
Cloud 
First

- 민간 클라우드 우선도입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8
클라우드 
발전 3년 
행동계획

- 기술력 강화, 산업발전, 응용촉진 등 클라우드 활성화
- 자동차, 철강 등 국가 핵심 제조업의 협회·단체들과 클라

우드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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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정(’15.3)으로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19.1)으로 금융기관의 클라우드 활용 저변 확대
 

❍ 정부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5.3)에서 클라

우드 산업기반 조성,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를 명문화

- 매 3년마다 클라우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하도록 규정

- 1차 기본계획(’16�’1�)은 산업육성 기반 조성, 2차 기본계획(’1��’21)은 산업·

사회 전반의 클라우드 활성화에 초점

❍ ’20.6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수립

- 동 발전전략은 국가 클라우드 대전환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여,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면전환,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및 이용

기업 대상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그림 2〉       관계부처 합동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20.6)의 주요 정책과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6)

- 특히, 동 발전전략의 주요 과제들은 ’20.�월 발표된 디지털뉴딜의 주요 내용 

중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환·연계와도 연계

· 공공부문 업무 중 대국민 정보공개 등 IT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이 우선시 

되는 분야는 민간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보안이 중요한 공공행정 분야는 

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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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위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18.7)에 이어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1�.1)으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의 확대,

이용기준 마련, 감독 및 검사 강화 등이 골자

- 상기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동 개정의 핵심은 금융

회사의 중요정보도 클라우드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

· 과거에는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인 신용정보 

등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

· 중요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필수인력 상주, 조사 및 

접근권 의무화, 망분리 등을 규정

- ’20.1월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 저변이 확대될 전망

· 가명정보를 활용한 고객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 등 다양한 시도 가능

〈표 6〉                        전자금융감독규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이용 범위

확대

-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 보안성 저하 우려 대책으로 엄격한 내부통제 및 보안 방안 요구

- 다만, 국내에 소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만 클라우드를 허용

내부통제

절차

- 금융 클라우드를 위한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수립

- 금융회사가 자체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클라우드의 안전성을 평가

-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클라우드의 안전성 평가를 지원

사고 예방

및 대응

- 클라우드 사업자는 금융회사에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알림

-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을 위한 필수 운영인력이 상주하고 장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 및 대응

-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 중요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권한 제한

감독 강화

-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

-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현장방문을 포함한 조사 

및 접근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 클라우드 이용계약 시정·보완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주   :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업무 부서장, 준법업무 부서장 등으로 구성

자료 : 금융위원회('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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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동향

 ❑ (세계 : 시장규모) ’24년까지 매년 17.1%의 고성장세 예상

❍ ’19년 세계 시장규모는 ’18년의 1,989억달러보다 22% 증가한 2,42�억달러

- 서비스 유형별로는 SaaS가 42%로 최대 비중을 차지, IaaS와 PaaS는 각각 

18%, 15%를 점유(보안 등 기타 서비스 25%)

❍ ’24년 세계 시장규모는 5,131억달러로 ’18년 이후 매년 1��1%의 높은 성장세

지속 예상

- IaaS와 PaaS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4년 시장규모는 '18년 

대비 각각 388%, 40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 증가로 IaaS와 PaaS의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추세

❍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타 I+2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

-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 ’23년 606조원(연평균 5�5%↑),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21년 1,9�3조원(연평균 5��%↑)

1)

〈그림 3〉   세계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그림 4〉 유형별2) 세계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자료 : Gartner(’20.10) 자료 : Gartner(’20.10)

1) 관계부처 합동(’20�6),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2) BPaaS(Business P	o�ess as a Se	Hi�e) : 클라우드를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기타는 DaaS(Desktop as a Se	Hi�e, 위치와 기기에 상관없이 가상 환경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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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금융위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18.7)에 이어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1�.1)으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의 확대,

이용기준 마련, 감독 및 검사 강화 등이 골자

- 상기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동 개정의 핵심은 금융

회사의 중요정보도 클라우드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

· 과거에는 비중요정보만 클라우드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인 신용정보 

등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

· 중요정보의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필수인력 상주, 조사 및 

접근권 의무화, 망분리 등을 규정

- ’20.1월에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로 금융권의 클라우드 활용 저변이 확대될 전망

· 가명정보를 활용한 고객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 등 다양한 시도 가능

〈표 6〉                        전자금융감독규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이용 범위

확대

- 개인신용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이용 가능

- 보안성 저하 우려 대책으로 엄격한 내부통제 및 보안 방안 요구

- 다만, 국내에 소재하는 데이터센터에서만 클라우드를 허용

내부통제

절차

- 금융 클라우드를 위한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수립

- 금융회사가 자체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클라우드의 안전성을 평가

- 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 클라우드의 안전성 평가를 지원

사고 예방

및 대응

- 클라우드 사업자는 금융회사에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알림

-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을 위한 필수 운영인력이 상주하고 장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 및 대응

-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 중요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권한 제한

감독 강화

-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

-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와 감독당국의 현장방문을 포함한 조사 

및 접근권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 클라우드 이용계약 시정·보완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주   :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업무 부서장, 준법업무 부서장 등으로 구성

자료 : 금융위원회('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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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외 클라우드 시장 동향

 ❑ (세계 : 시장규모) ’24년까지 매년 17.1%의 고성장세 예상

❍ ’19년 세계 시장규모는 ’18년의 1,989억달러보다 22% 증가한 2,42�억달러

- 서비스 유형별로는 SaaS가 42%로 최대 비중을 차지, IaaS와 PaaS는 각각 

18%, 15%를 점유(보안 등 기타 서비스 25%)

❍ ’24년 세계 시장규모는 5,131억달러로 ’18년 이후 매년 1��1%의 높은 성장세

지속 예상

- IaaS와 PaaS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4년 시장규모는 '18년 

대비 각각 388%, 40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 증가로 IaaS와 PaaS의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추세

❍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타 I+2 산업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

-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 ’23년 606조원(연평균 5�5%↑),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21년 1,9�3조원(연평균 5��%↑)

1)

〈그림 3〉   세계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그림 4〉 유형별2) 세계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자료 : Gartner(’20.10) 자료 : Gartner(’20.10)

1) 관계부처 합동(’20�6),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2) BPaaS(Business P	o�ess as a Se	Hi�e) : 클라우드를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서비스),

기타는 DaaS(Desktop as a Se	Hi�e, 위치와 기기에 상관없이 가상 환경에서 데스크탑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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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 시장점유율) 美 AWS가 49.6%를 점유하며 시장 과점 중

❍ ’06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한 아마존의 AWS가 세계 

시장의 49.6%(’19)를 차지하며 시장을 지배

- MS의 ‘Azure’는 ’10년, 구글 클라우드는 ’13년에 클라우드 시장 진입

- AWS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

순환 사이클 확보

     · 낮은 가격으로 확보한 많은 고객을 바탕으로 IT 자원 활용률을 높게 유지

하여 단위당 비용 절감과 신규고객 유치에 유리

❍ 시장 진입이 늦었으나 MS는 ‘+<ou� First' 전략 하에 AWS를 추격, 구글도 

인공지능 분야의 우위를 바탕으로 급성장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리전3) 수 : AWS 22, MS 58, 구글 21

-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는 각각 세계 

시장점유율 3위와 6위 기록

〈그림 5〉 세계 공용 클라우드 시장점유율(’19) 〈그림 6〉 세계 공용 클라우드 시장 경쟁구도

주   : IaaS·PaaS 기준
자료 : Gartner(’20.10)

주   : IaaS·PaaS 기준, 원 크기는 상대적 매출
자료 : 한국산업은행

❍ 대기업 외에도 핀테크, 데이터 관리, 보안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한 중소·벤처 

클라우드기업들이 시장장악력을 높이고 있음

-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전세계 100대 비상장 유망 클라우드기업들의 합산 

기업가치는 2,�00억달러에 달함(’20년 기준)

수 있는 서비스), 클라우드 관리·보안서비스 등 포함

3) Region : 복수의 데이터센터 묶음, 관계부처 합동(’20.6)

디지털뉴딜의 핵심인프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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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美 포브스의 “2020 Cloud Top 100(비상장)”

❍ 미국 포브스는 매년 벤처캐피탈, 선도 클라우드기업들과 공동으로 클라우드 

분야의 전세계 100대 비상장 유망기업을 발표

- 선정 기준은 매출, 투자유치액, 운영지표, 선도 기업의 평가 등 

❍ ’20년 선정된 100개社의 기업가치 총합은 2,700억 달러,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은 87개社에 달해 벤처투자 시장에서 클라우드 분야의 유망성 시사

- ’20년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Databricks(5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베이스), Canva(7위, 디자인소프트웨어), Toast(10위, 식당용 소프트웨어) 등

- 전년대비 순위 상승폭이 큰 기업은 Samsara(67위→25위, 산업용 사물인터넷),

Pendo(95위→54위, 제품 분석도구), Guild Education(86위→46위) 등

❍ 1�5위는 SnoMPlake(데이터웨어하우스), Stripe(결제시스템), Uipath(로봇프로세스

자동화), Hashicorp(클라우드인프라 자동화), Databricks(데이터 분석)가 차지

포브스 2020 Cloud Top 100 기업 중 1~5위 기업 개요

순위 기업 개요

1
(미)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웨어하우스
- 전년 2위에서 1위로 순위 상승, 역대 최단기간 내 1위 등극
- 총 14억달러 투자 유치, 기업가치는 240억달러로 추정, ’20.9.6일 

나스닥 상장(차년도부터 순위에서 제외 예상)

2

(미)

-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결제시스템 업체로, 주요 고객사는 아마존, 
부킹닷컴, 리프트, 유니세프 등

- 전년의 1위에서 2위로 순위 하락 
- 총 16억달러 투자 유치

3

(미)

- 클라우드 기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업체로, 전세계 2,700개 
이상의 기업이 동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중

- ’18년 14위로 100위권 최초 진입 후 지속 순위 상승 중 
- 총 12억달러 투자 유치

4
(미)

-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멀티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
-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Azure’의 핵심 파트너社
- 총 3.5억달러 투자 유치

5
(미)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도구
- 총 9억달러 투자 유치

자료 : Forbes('20.9)를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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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

순환 사이클 확보

     · 낮은 가격으로 확보한 많은 고객을 바탕으로 IT 자원 활용률을 높게 유지

하여 단위당 비용 절감과 신규고객 유치에 유리

❍ 시장 진입이 늦었으나 MS는 ‘+<ou� First' 전략 하에 AWS를 추격, 구글도 

인공지능 분야의 우위를 바탕으로 급성장

-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리전3) 수 : AWS 22, MS 58, 구글 21

-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는 각각 세계 

시장점유율 3위와 6위 기록

〈그림 5〉 세계 공용 클라우드 시장점유율(’19) 〈그림 6〉 세계 공용 클라우드 시장 경쟁구도

주   : IaaS·PaaS 기준
자료 : Gartner(’20.10)

주   : IaaS·PaaS 기준, 원 크기는 상대적 매출
자료 : 한국산업은행

❍ 대기업 외에도 핀테크, 데이터 관리, 보안 등 특정 분야에 집중한 중소·벤처 

클라우드기업들이 시장장악력을 높이고 있음

-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전세계 100대 비상장 유망 클라우드기업들의 합산 

기업가치는 2,�00억달러에 달함(’20년 기준)

수 있는 서비스), 클라우드 관리·보안서비스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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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기준은 매출, 투자유치액, 운영지표, 선도 기업의 평가 등 

❍ ’20년 선정된 100개社의 기업가치 총합은 2,700억 달러,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은 87개社에 달해 벤처투자 시장에서 클라우드 분야의 유망성 시사

- ’20년 10위권에 신규 진입한 기업은 Databricks(5위,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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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Hashicorp(클라우드인프라 자동화), Databricks(데이터 분석)가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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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2위에서 1위로 순위 상승, 역대 최단기간 내 1위 등극
- 총 14억달러 투자 유치, 기업가치는 240억달러로 추정, ’20.9.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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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클라우드 기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업체로, 전세계 2,700개 
이상의 기업이 동사의 소프트웨어 사용 중

- ’18년 14위로 100위권 최초 진입 후 지속 순위 상승 중 
- 총 12억달러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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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 클라우드 인프라 자동화, 멀티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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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Forbes('20.9)를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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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은 ’24년까지 매년 18.4% 성장 예상되며, AWS·MS 

등 해외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 차지

❍ ’19년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20.2억달러로,

‘24년까지 매년 18.4% 성장해 46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 클라우드 유형별 비중은 SaaS가, 향후 성장세는 PaaS가 높을 전망

     · 비중(’18→’24, %) : SaaS 44.0→34.4, IaaS 21.9→28.0, PaaS 13.0→18.�

     · 연평균성장률(’18→’24, %) : PaaS 2�.�, IaaS 23.4, SaaS 13.6

❍ AWS, MS 등 해외 클라우드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점유율 확대 중 

- IaaS와 PaaS는 각각 미국 기업인 AWS와 MS가 국내 시장 1위, SaaS는 독일 

기업인 SAP가 1위

- KT 등 국내 통신기업들이 IaaS 시장점유율 확대 중이며, 더존비즈온(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중소·중견기업이 SaaS 시장에서 활동 중

     · 국내 기업 중 클라우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KT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G-Cloud에서 강점 보유

     · NHN은 ‘라인(메신저)’ 등 자사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경험과 삼성

S�S 등과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공격적 행보

     · 카카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특화된 PaaS 서비스에 주력해 PaaS와 

SaaS 서비스 제공

〈그림 7〉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표 7〉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18)

순위 IaaS PaaS SaaS

1
(51%) (18%) (9%)

2
(20%) (13%) (9%)

3
(3%) (10%) (5%)

자료 : Gartner(’20.10) 자료 : IDC, 코스콤(’2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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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클라우드기업들의 현주소

 ❑ (수요기반) 국내 클라우드 사용률은 해외대비 열위, 특히 금융·제조업 저조 

❍ 한국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클라우드 수요

기반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시사

- ’18년 OECD 국가 기업들의 평균 클라우드 사용률은 30.6%

- 핀란드가 65%로 1위에 올랐으며, 스웨덴(57%), 덴마크(56%), 노르웨이(51%),

네덜란드(48%) 등이 최상위권 기록

- 한국은 12.�%의 사용률로 그리스,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과 함께 사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포함

〈그림 8〉               OECD 국가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용률(’18)

주 1 : 클라우드 사용률은 한 가지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비율로 산출
주 2 : ’18년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신치 적용
자료 : OECD(’19.1), “ICT Access and Usage by Business”

❍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클라우드 도입률에 격차 존재4)

- 클라우드 도입률(’1�, %) : 대기업 45.2, 중소·중견기업 25.8

❍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률은 미디어·방송, 전자상거래, 게임 등 ICT 관련 산업

들은 높은 반면, 제조, 금융, 유통·물류 등은 저조한 편 

- 그러나 클라우드 관련 예산계획은 금융, 물류, 제조 등 산업의 대폭 상향이 

예상되어 동 산업들의 향후 클라우드 활용 증가 기대

4) 전수조사가 아닌 국내 405개 기업(대기업 168개, 중소·중견기업 237개)의 IT 담당자 설문결과,

베스핀글로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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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은 ’24년까지 매년 18.4% 성장 예상되며, AWS·MS 

등 해외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 차지

❍ ’19년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20.2억달러로,

‘24년까지 매년 18.4% 성장해 46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 

- 클라우드 유형별 비중은 SaaS가, 향후 성장세는 PaaS가 높을 전망

     · 비중(’18→’24, %) : SaaS 44.0→34.4, IaaS 21.9→28.0, PaaS 13.0→18.�

     · 연평균성장률(’18→’24, %) : PaaS 2�.�, IaaS 23.4, SaaS 13.6

❍ AWS, MS 등 해외 클라우드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최근 점유율 확대 중 

- IaaS와 PaaS는 각각 미국 기업인 AWS와 MS가 국내 시장 1위, SaaS는 독일 

기업인 SAP가 1위

- KT 등 국내 통신기업들이 IaaS 시장점유율 확대 중이며, 더존비즈온(기업용 

소프트웨어) 등 중소·중견기업이 SaaS 시장에서 활동 중

     · 국내 기업 중 클라우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KT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G-Cloud에서 강점 보유

     · NHN은 ‘라인(메신저)’ 등 자사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운영경험과 삼성

S�S 등과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사업에 공격적 행보

     · 카카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특화된 PaaS 서비스에 주력해 PaaS와 

SaaS 서비스 제공

〈그림 7〉 국내 공용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표 7〉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18)

순위 IaaS PaaS SaaS

1
(51%) (18%) (9%)

2
(20%) (13%) (9%)

3
(3%) (10%) (5%)

자료 : Gartner(’20.10) 자료 : IDC, 코스콤(’2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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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 클라우드기업들의 현주소

 ❑ (수요기반) 국내 클라우드 사용률은 해외대비 열위, 특히 금융·제조업 저조 

❍ 한국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클라우드 수요

기반이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음을 시사

- ’18년 OECD 국가 기업들의 평균 클라우드 사용률은 30.6%

- 핀란드가 65%로 1위에 올랐으며, 스웨덴(57%), 덴마크(56%), 노르웨이(51%),

네덜란드(48%) 등이 최상위권 기록

- 한국은 12.�%의 사용률로 그리스, 터키, 폴란드, 멕시코 등과 함께 사용률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포함

〈그림 8〉               OECD 국가 기업들의 클라우드 사용률(’18)

주 1 : 클라우드 사용률은 한 가지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비율로 산출
주 2 : ’18년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신치 적용
자료 : OECD(’19.1), “ICT Access and Usage by Business”

❍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클라우드 도입률에 격차 존재4)

- 클라우드 도입률(’1�, %) : 대기업 45.2, 중소·중견기업 25.8

❍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률은 미디어·방송, 전자상거래, 게임 등 ICT 관련 산업

들은 높은 반면, 제조, 금융, 유통·물류 등은 저조한 편 

- 그러나 클라우드 관련 예산계획은 금융, 물류, 제조 등 산업의 대폭 상향이 

예상되어 동 산업들의 향후 클라우드 활용 증가 기대

4) 전수조사가 아닌 국내 405개 기업(대기업 168개, 중소·중견기업 237개)의 IT 담당자 설문결과,

베스핀글로벌(’1�.5)



이슈분석

34  | 산은조사월보

〈그림 9〉   국내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률 〈그림 10〉 국내 산업별 클라우드 예산 증감률 

주   : 국내 405개 기업의 IT 담당자 설문결과
자료 : 베스핀글로벌(’19.5)

주   : 국내 405개 기업의 IT 담당자 설문결과
자료 : 베스핀글로벌(’19.5)

 ❑ (공급기업)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대기업의 외주 역할

❍ ’19년 국내 클라우드 공급기업은 총 1,142개社로 ’15년의 353개社 대비 3�2배 

증가해 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시사5)

-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로는 SaaS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IaaS와 

PaaS는 각각 33%, 11%를 점유(보안 등 기타 13%)

- 1,142개社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68개社, 중소기업이 1,074개社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주로 클라우드 대기업의 외주 역할 담당6)

-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6억원으로 국내 정보통신업 소기업 매출 기준인 50

억원7)의 절반 수준에 불과

〈그림 11〉   국내 클라우드기업 수 추이 〈표 8〉  국내 클라우드기업당 평균 매출액 

 (단위 : 개, %, 억원)

구분
기업 수
(비중)

매출액
총합

기업당
평균매출액

전체 1,142(100) 29,708 26

IaaS 377(33) 13,397 36

PaaS 126(11) 1,695 13

SaaS 487(43) 9,446 19

기타 152(13) 5,170 34

자료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 자료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

5)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 “2019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6) 기업규모 구분은 상시 종업원 수(대기업 1,000명 이상, 중견기업 300명 이상) 기준 

7) 중소벤처기업부, “2018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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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공급기업들의 해외진출, 신기술 개발 등 사업 확장에 난항

- 해외진출 기업의 비중은 ’16년 11.6%에서 ’19년 4.7%로 감소해 과거에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 철수한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8)

     ·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24.6%)을 지목했고, 전문인력 

부족, 대외거래 불확실성, 현지 시장정보 부족 등도 언급 

     · 동남아시아(�6.8%), 일본(29.8%), 중국(28.1%) 등을 향후 유망한 해외 진출 

지역으로 선정

- 규모가 영세하고 업력이 짧은 기업이 많아 신제품 출시, 외부 제휴 등 사업 

확장 시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 어려움 직면

 ❑ (기술) 국내 기술력은 미국의 84%로 중국에도 뒤처지는 취약한 상황

❍ 미국의 클라우드 기술력을 100으로 할 때, 국내 클라우드 기술력은 미국의

84%, 기술격차는 1.8년(’18년 기준)으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전년대비 선도국과 기술격차 일부 줄었으나, 여전히 경쟁력 제고 필요

- 특히 세부기술 중 클라우드 사업화 분야는 훨씬 더 큰 격차  

❍ 분산처리9)

, 보안 등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큰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하나 국내 시장만으로 한계

〈그림 12〉 주요국의 클라우드 기술수준 비교 〈표 9〉   국내 클라우드 세부 기술수준 

(최고기술국 = 100)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기초 84.9 100 84.9 83.5 87.5

응용 85.1 100 84.4 84.3 87.7

사업화 86.0 100 84.5 84.5 87.5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84.4 100 84.1 85.9 89.9

응용 83.3 100 84.2 85.4 90.4

사업화 81.9 100 83.5 85.6 90.9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19.7)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19.7)

8)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 “2019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9)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대한 작업을 여러 서버에 나누어 작동시키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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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내 산업별 클라우드 도입률 〈그림 10〉 국내 산업별 클라우드 예산 증감률 

주   : 국내 405개 기업의 IT 담당자 설문결과
자료 : 베스핀글로벌(’19.5)

주   : 국내 405개 기업의 IT 담당자 설문결과
자료 : 베스핀글로벌(’19.5)

 ❑ (공급기업)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대기업의 외주 역할

❍ ’19년 국내 클라우드 공급기업은 총 1,142개社로 ’15년의 353개社 대비 3�2배 

증가해 기업들의 활발한 시장 진입을 시사5)

-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로는 SaaS가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IaaS와 

PaaS는 각각 33%, 11%를 점유(보안 등 기타 13%)

- 1,142개社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68개社, 중소기업이 1,074개社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주로 클라우드 대기업의 외주 역할 담당6)

-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6억원으로 국내 정보통신업 소기업 매출 기준인 50

억원7)의 절반 수준에 불과

〈그림 11〉   국내 클라우드기업 수 추이 〈표 8〉  국내 클라우드기업당 평균 매출액 

 (단위 : 개, %, 억원)

구분
기업 수
(비중)

매출액
총합

기업당
평균매출액

전체 1,142(100) 29,708 26

IaaS 377(33) 13,397 36

PaaS 126(11) 1,695 13

SaaS 487(43) 9,446 19

기타 152(13) 5,170 34

자료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 자료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

5)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 “2019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6) 기업규모 구분은 상시 종업원 수(대기업 1,000명 이상, 중견기업 300명 이상) 기준 

7) 중소벤처기업부, “2018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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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공급기업들의 해외진출, 신기술 개발 등 사업 확장에 난항

- 해외진출 기업의 비중은 ’16년 11.6%에서 ’19년 4.7%로 감소해 과거에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 철수한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8)

     · 해외진출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금 부족(24.6%)을 지목했고, 전문인력 

부족, 대외거래 불확실성, 현지 시장정보 부족 등도 언급 

     · 동남아시아(�6.8%), 일본(29.8%), 중국(28.1%) 등을 향후 유망한 해외 진출 

지역으로 선정

- 규모가 영세하고 업력이 짧은 기업이 많아 신제품 출시, 외부 제휴 등 사업 

확장 시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 어려움 직면

 ❑ (기술) 국내 기술력은 미국의 84%로 중국에도 뒤처지는 취약한 상황

❍ 미국의 클라우드 기술력을 100으로 할 때, 국내 클라우드 기술력은 미국의

84%, 기술격차는 1.8년(’18년 기준)으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

- 전년대비 선도국과 기술격차 일부 줄었으나, 여전히 경쟁력 제고 필요

- 특히 세부기술 중 클라우드 사업화 분야는 훨씬 더 큰 격차  

❍ 분산처리9)

, 보안 등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큰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하나 국내 시장만으로 한계

〈그림 12〉 주요국의 클라우드 기술수준 비교 〈표 9〉   국내 클라우드 세부 기술수준 

(최고기술국 = 100)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기초 84.9 100 84.9 83.5 87.5

응용 85.1 100 84.4 84.3 87.7

사업화 86.0 100 84.5 84.5 87.5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 84.4 100 84.1 85.9 89.9

응용 83.3 100 84.2 85.4 90.4

사업화 81.9 100 83.5 85.6 90.9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19.7) 자료 : 정보통신기획평가원(’19.7)

8)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 “2019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9)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대한 작업을 여러 서버에 나누어 작동시키는 기술



이슈분석

36  | 산은조사월보

Ⅲ. 향후 전망

 ❑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환 속에서, 국내에서는 디지털뉴딜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가 클라우드 전환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

❍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면적 클라우드 전환을 발표(’20.6), 클라우드 도입 

공공서비스의 수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18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가능한 공공기관, 대상정보 관련 규제 해소

〈그림 13〉 클라우드 도입 가능 공공기관 수 〈그림 14〉 클라우드 도입예정 공공서비스 수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6)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6)

❍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혁신을 위해 도입했거나 향후 도입예정인 신기술 순위

에서 클라우드가 1위로 꼽혀 업계의 높은 관심 시사

❍ 타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클라우드 도입에 보수적인 편이었던 국내 금융권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이후 클라우드 이용 검토에 적극적

- 클라우드 도입률(�, ’19) : 全산업 32.7, 금융 22.9(11개 산업 중 도입률 8위)

〈그림 15〉 국내 기업의 ’21년 도입예정 신기술 〈그림 16〉 국내 금융권의 클라우드 도입계획

주   : 국내 270개 민간기업 설문결과
자료 : 한국IBM, KRG(’20.11)

주   : 국내 97개 금융회사 설문결과 
자료 : 금융보안원(’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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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 목적이 IT 자원 관리 효율화에서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개발로 진화하고,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의 점유율이 높아질 전망

 

❍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주도하는 아마존, MS, 구글, 알리바바 등이 인공지능 

분야도 선도 중

- 국내 기업들도 클라우드 활용률이 높을수록 인공지능 활용률도 높았던 반면,

클라우드 미도입 기업들은 인공지능 활용도 저조

❍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는 특정 공급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최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기업들이 주목

- 글로벌 기업의 87%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추진

- 국내 기업들도 ’18.11월 AWS의 사고10)를 계기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

〈표 10〉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활용률별
         인공지능 활용률(개별업무 단위) 

〈그림 17〉       글로벌 기업들의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활용률

구분

인공지능 활용률(%)

50% 
이상

30~
49%

30% 
미만

클라우드
활용률

(%)

50% 이상 82 13 5

30~49% 8 38 42

30% 미만 3 12 56

주  1) 국내 기업의 IT부문 임직원(660명) 설문결과

    2) 무응답 등으로 총합은 100%가 안될 수 있음

자료 : 한국 IDG(’20.3)

주   : 글로벌 750개 기업(직원 1,000명 이상)
설문결과 

자료 : Flexera(’20.4)

 ❑ ’20년 상반기 이후 글로벌 상위 클라우드기업들이 모두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게 되면서 경쟁구도 다변화 예상

❍ ’1�.1월 AWS가 가장 먼저 한국 데이터센터를 개소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가능성을 입증

- 이후 MS(’17.�), 오라클(’19.5), 구글(’�0.�) 등도 국내 데이터센터 개소

❍ 국내 기업들은 KT 등 통신기업, 네이버 등 ICT기업, 삼성SDS 등 SI(S�)t4E

Int4gration) 기업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확대 중

10) ’18.11월 AWS 서울 지역 서버에서 8!분간 장애가 발생해 AWS를 이용 중인 쿠팡,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유통기업들과 K�금융지주, 신한은행의 일부 기능에 대해 정상적 서비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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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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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보안원(’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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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내외 데이터센터 동향

❍ (데데이이터터센센터터  개개념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통신회선 등이 발전기, 냉각장치 

등으로 둘러싸인 건물이나 설비

- (정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3조의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 500m2 이상으로 정의

- (유형)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정부와 민간 데이터센터로 구분, 민간 데이터

센터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자사용과 상업용으로 구분

❍ (글글로로벌벌  동동향향) ’18년 데이터센터 수 7,287개, 매출액은 2,006억달러로 추산

- 특히 면적 2�25만m

2 이상, 서버 10만개 이상의 초대형 설비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16년 338개에서 ’21년 628개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국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비중은 미국 40%, 중국 8%, 일본 6%, 영국 

6%, 독일 6%, 호주 5% 등 順

- 전세계 데이터센터 규모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해 ’17년 약 2�%에서 ’22년 약 34%로 확대될 전망

❍ (국국내내  동동향향) ’1�년 데이터센터 158개로(상업용 43, 자사용 115) ‘00년대비 3배 

증가, ’25년까지 32개 구축 예정으로 매년 15��% 성장 전망

- 민간 데이터센터의 총 매출액(’18)은 2�4조원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60�1% 위치

-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현재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4위 규모이며, ’25년에는 2위로 도약 예상

국내 데이터센터 수 추이 국내 데이터센터의 지역별 분포(‘19)

자료 : IDC(’20.1), Savills(’20.4),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20.5) 등을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작성

디지털뉴딜의 핵심인프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동향

2021. 1 제782호  39  

참고문헌

[국국문문자자료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관계부처 합동(2020),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

관계부처 합동(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금융위원회(201�),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

금융위원회(201�),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

금융위원회(2019), “클라우드와 금융혁신”

베스핀글로벌(2019), “2019 State of Cloud Adoption in Korea”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 “IC2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20), “2020년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지원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201�),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범위해설”

코스콤(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클라우드의 부상”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2020), “Korea Data Center Market 2020-2023”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2020), “韓, 202�년 아태지역 IDC 2위 시장으로 부상”

한국무역협회(2019), “B2B SaaS 스타트업의 현황 및 성공 전략”

한국산업은행(2019),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

한국IBM(2020), “국내 기업의 디지털 뉴딜 인식 및 디지털 혁신 대응 현황”

한국IDG(2020), “클라우드, 제2막이 다가온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2020), “2019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Microsoft AGure 홈페이지

SaHills(2020),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

[영영문문자자료료]

Boston Consulting Group(2019), “Ascent to t
e Cloud' How six key A*AC

economies can lift-off”



이슈분석

38  | 산은조사월보

〈참고 3〉                        국내외 데이터센터 동향

❍ (데데이이터터센센터터  개개념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 통신회선 등이 발전기, 냉각장치 

등으로 둘러싸인 건물이나 설비

- (정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국가정보화 기본법 제23조의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 500m2 이상으로 정의

- (유형)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정부와 민간 데이터센터로 구분, 민간 데이터

센터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자사용과 상업용으로 구분

❍ (글글로로벌벌  동동향향) ’18년 데이터센터 수 7,287개, 매출액은 2,006억달러로 추산

- 특히 면적 2�25만m

2 이상, 서버 10만개 이상의 초대형 설비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는 ’16년 338개에서 ’21년 628개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

․국별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비중은 미국 40%, 중국 8%, 일본 6%, 영국 

6%, 독일 6%, 호주 5% 등 順

- 전세계 데이터센터 규모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해 ’17년 약 2�%에서 ’22년 약 34%로 확대될 전망

❍ (국국내내  동동향향) ’1�년 데이터센터 158개로(상업용 43, 자사용 115) ‘00년대비 3배 

증가, ’25년까지 32개 구축 예정으로 매년 15��% 성장 전망

- 민간 데이터센터의 총 매출액(’18)은 2�4조원으로 추정

-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60�1% 위치

-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은 현재 일본,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4위 규모이며, ’25년에는 2위로 도약 예상

국내 데이터센터 수 추이 국내 데이터센터의 지역별 분포(‘19)

자료 : IDC(’20.1), Savills(’20.4),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20.5) 등을 참고해 한국산업은행 작성

디지털뉴딜의 핵심인프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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